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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‘섭리가 34주년이 되었는데 옛날 신약 때 나사렛 예

수님 시대 때에는 33년밖에 역사를 못 펴고 세상을 

떠났는데도 그 시대 제자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

증거의 힘으로 지금의 신약 2000년의 기독교 역사

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 섭리역

사는 신약시대보다 더 엄청나고 완전한 역사이기에 

우리들이 더 당당히 선생님을 증거하면 신약 때보다 

더 엄청나겠구나!’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선생

님을 증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주

신 말씀입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본 자가 증거해야지. 

너희 선생을 누가 증거하겠느냐.

선생을 본 자가 외쳐야지. 

나사렛 예수도 누가 증거했느냐.

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생활하며 

그의 행함을 본 제자들이 증거하지 않았느냐. 

나사렛 예수가 

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 되었을 때 

제자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고, 

마음을 떨며 숨어 지냈다. 

그런데 그들은 결국 알아 버렸다. 

확신해 버렸다. 

자기들이 증거치 않으면 

자기들이 본 진실도 

거짓이 되어 버리겠구나! 

정말 아닌데, 

정말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 아닌데 

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, 

너무 억울하다,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. 

내가 봤으니 내가 외쳐야지! 

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

나도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

똑같이 외면하는 거니까. 

두려워도 외쳐야지! 

목숨이 날아가도 외쳐야지! 

우리들마저 스승을 외면해 버리면 

누가 스승을 증거하나.

그러한 심정으로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와 

그 때부터 당당히 외쳤다. 

자랑스럽게 외쳤다. 

확신에 차서 외쳤다. 

이 시대 너희 선생도 그 곳에 있다 하여 

두려운 자 있느냐? 

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찬 자 있느냐? 

선생이 그곳에 있는 것은 

너희만 확신에 차 있다면 

너희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.

오히려 세상이 놀랄 것이다. 

‘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하기에 

저들은 담대히 옥에 있는 스승을 증거 하는가! 

도대체 그 힘이 무엇인가! 

아, 뭔가가 있구나! 

무언가가 있기에 

저들이 저리도 당당히 외치는구나!’

하고 이 시대를 기다린 자는 

오히려 그것을 통해 

이 섭리 가운데로 올 것이다. 

그러니 움츠려 있지 말아라. 

당당히 증거하여라. 

너희가 본 그대로의 선생의 행함을 

자랑스럽게 증거하여라. 

그래야 선생이 그 터전 위에 

삼위를 증거할 것이 아니냐. 

그러니 선생을 증거함이 

곧 나를 증거함이라 하였다. 

깊이 기도하고 준비된 자는 외쳐라. 

준비란 확신이다. 

이 역사에 대한, 선생에 대한, 삼위에 대한 

100%의 확신이 ‘준비’하는 것이다. 

확신하는 자는 외쳐라. 

선생이 주는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기도하여 

너희 마음을 감동시킨 

그 말씀으로 세상에 증거하여라. 

네 마음이 선생의 진심을 보고 외치면 

세상도 선생의 진심을 

네가 발견한 것처럼 발견할 것이다. 



진정으로 선생을 증거하기 바라는 성자가.

증거하지 않으면 

너희가 본 진실도 거짓이 되어 버린다. 


